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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은 일기예보와 특보>

지난1월4일서울에는25.8cm의폭설이쏟아졌다. 종

아리까지빠지는폭설에도시기능은마비되고, 세기적인

폭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연례행사처럼

기상청에 쇄도했다. 1월 3일 오후 기상청 예보는 중부지

방에다음날2에서7cm, 많은곳은 10cm 의눈이내릴것

으로예측했다. 사전에많은눈이올것으로예측하긴했지

만실제쏟아진눈은예보수준을크게웃돌았고, 이예보

를보고 100여년만의폭설을예상한시민과공무원은거

의없었다. 기상청은, 서울지역에최고10cm 이상의눈을

예보해 놓고, 예비특보를 내리지 않았다. 예비특보는 대

설주의보가발령될것으로예상될때미리대비할수있도

록하는예령같은것이다. 1월 4일서울은새벽에대설주

의가발령됐고, 출근길무렵에경보로강화발령됐다.

<제설작업>

상황이 더 나빴던 건 폭설이 월요일 새벽 출근길에 집

중됐기 때문이다. 전날부터 제설당국이 비상대기를 하며

폭설당일 긴급제설작업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제설작업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출근길 곳곳에

서 차가 눈에 갇히고 미끄러지고, 시민들은 폭설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차를 버리고 걷기도 했다. 많은 곳에서

제설차를구경조차할수없었다. 수십년마다한번씩내



100년만의 폭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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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큰눈에대처하기위해러시아나미국중동부지역처

럼 대규모 제설장비와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겠

지만, 현재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시스템이무엇인지고민하고, 대처할수있는시스템

이시급한상황이다.

<시민의식>

폭설당일출근길일기예보와당국탓을하느라목이쉴

지경이었던시민들도상황악화에한몫했다. 10cm 안팎

의 폭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인이나 스노우타이어 등

기본적인장구도없이눈이내리는도로위로안이하게자

동차를 끌고 나온 시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상당수는눈에갇혀차를움직일수없게되자차를버

리고가버려도로를엉망진창으로만들었다. 이런시민의

식이 제설차량 통행도 지장을 초래해 제설작업을 어렵게

했다. 뿐만아니라내집앞눈은스스로치워야함에도불

구하고골목길에눈이치워지지않은경우가많았고, 이후

차량이나 사람이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거나 부서지는 피

해가지속됐다. 

<미디어>

시민들이아무생각없이출근길에차를끌고나오도록

만든데는미디어도반성할대목이있다. 10cm 안팎의눈

이과연어떤상황일지시민들에게충분히전달을한것일

까. 충분한경고가있었다면상황이많이달라지지않았을

까. 2006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95.8%가 TV를

통해기상정보를얻는다고응답했다. 그런면에서방송뉴

스를담당하는기자로서큰책임을공감하기도했다. 지금

은인터넷이발달하고모바일시스템이발달해4년전보다

는 TV의 역할이 줄었겠지만,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실

생활에도움이될수있는수준의정확하고상세한기상정

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조금도 줄어

들지않았다. 기상청이아무리일기예보를잘한다고하더

라도전달이잘안되면소용이없을것이다.

결론적으로겨울철갑작스런폭설로인한재해와불편

을줄이기위해서는기상청이정확한예보를내는것이물

론중요하지만, 제설당국의신속하고잘훈련된대응과성

숙한시민의식, 그리고일기예보와현장상황을정확히전

달하는미디어가모두제역할을해야만할것이다.


